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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화학, 
5200억원투자에 45명채용
호남석유화학(대표 정범식)은 NCC (Naphtha Cracking Center) 등 석유화학제품 신증설에 5200억원을
투입한다. 
한수범호남석유화학공장장과김충석여수시장은 9월1일오후5시시청상황실에서증설을위한MOU를체결
했으며 2012년 12월까지공사를마무리할것으로알려졌다.
증설기간 동안 연인원 1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45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석여수시장은“어려운시기에투자를결정해준호남석유화학에감사드린다”며“투자가성공적으로완료될
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고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 
호남석유화학한수범공장장은“지역경제에도움이되기위해각종공사에지역기업을참여시키고지역출신을
신규직원으로우선채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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